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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imed to propose effective operational strategies for free majoring programs at colleges 

introduced alongside innovations in university education. Data were collected through a survey of 192 

students enrolled at A College in Seoul. The analysis revealed that while students' awareness of free 

majoring programs was low, their recognition of the necessity of such programs was above average. 

The benefits of free majoring programs included opportunities for diverse major experiences, aptitude 

development, and increased confidence in major selection. Conversely, the drawbacks identified were 

intense competition for preferred majors, difficulties enrolling in popular courses, and shallow learning 

depth. Additionally, students indicated that programs for exploring aptitudes and competencies, as well 

as opportunities for major exploration, were their most pressing needs. Based on these findings, the 

study proposed establishing effective strategies for the successful operation of free majoring progr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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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ege students, operation strategies

[요   약]

본 연구에서는 대학교육의 혁신과 함께 도입된 전문대학 자율전공 학부·학과 운영방안을 제안

하고자 하였다. 서울에 소재한 A 전문대학의 재학생 19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분석 결과, 자율전공제에 대한 학생들의 인지도는 낮았으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평균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자율전공제의 장점으로는 다양한 전공 경험, 적성 개발, 전공 선택

의 자신감 향상 등이 꼽혔다. 반면, 단점으로는 전공 선택 시 경쟁 심화, 인기 강의 수강의 어려

움, 학습의 깊이 부족 등이 지적되었다. 또한 학생들은 적성과 역량을 탐색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전공 탐색 기회를 가장 필요로 한다고 응답하였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자율전공제의 효과적인 

운영방안에 대해 제안하였다.

▸주제어: 자율전공제(자유전공제), 자율전공학과(자유전공학과), 무전공, 전문대학생, 운영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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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저출산, 고령화, 코로나19 등의 사회 변화 속에서 노동

시장과 학습자의 변화에 부응하는 대학교육 혁신의 필요

성이 높아짐에 따라, 정부는 대학의 자율성을 확대해 나가

는 방향으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왔다. 

2000년대 이후 정부는 대학 자율화 추진 계획을 실행하

며 2022년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대학의 학

사제도 유연화를 추진해왔다[1]. 더구나 2023년 대학·전문

대학 혁신지원사업 및 국립대학 육성사업 기본계획에서도 

‘대학의 자율적 혁신역량 제고’를 강조하고 있다[2]. 이후 

이어지는 대학규제개혁협의회를 통해서도 대학 학사를 학

칙에 따라 자율적으로 설계하고 운영한다는 원칙을 명시

하고 최소한의 기본사항만 법령에 규정함으로써 대학이 

사회 수요에 대응해 스스로 학사제도를 설계하여 적시에 

우수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학사 운영 자율성 확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학생들이 자신의 관심과 

목표에 맞춰 여러 분야의 과목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탐색

할 수 있는 제도의 필요성이 부각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대학은 학생들이 처음부터 특정 학과나 전공에 속하지 않

고 다양한 학문분야를 경험한 후 자신의 전공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자율전공제를 도입하기 시작하였다.

물론, 교육부의 수시로 변하는 정책, 재정지원사업에 의

해 좌지우지되는 대학 교육의 불안정성 등에 대한 비판이 

있다[3][4]. 이러한 교육부의 방침 속에서 대학은 학사 운

영에 있어서 보다 많은 자율성을 강요받고 책임감을 가지

게 되었으며, 사회 변화와 수요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학제 개편이 필요하게 되었다.

대학 교육의 수요자인 학생들의 입장에서 살펴볼 때, 우

리나라의 학생들은 중·고등학교 시기에 자신의 적성과 흥

미에 대해 충분히 탐색하기보다는 입시교육에 몰두할 수

밖에 없고 학과보다는 대학을 보고 진학하는 학생들이 많

은 것이 현실이다. 또한 일부 학생들은 대학 진학 시 자신

이 원하는 전공을 선택하나 고등학교 때까지 해당 전공에 

대한 학습 경험이 없어서 자신의 적성에 맞을지 미리 알 

수 없었다고 한다[5]. 이런 상황에서 대학에 입학한 후 학

생들에게 적성 및 전공을 탐색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전공

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이미 일반대

학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사회구조와 직업세계의 변화

에 따른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교육과정의 변화와 전

공 선택의 유연성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율전공제

를 도입하여 운영해 오고 있다. 전문대학에서 자율전공제

를 도입한 대학은 많지 않았으나 혁신지원사업으로 인해 

2025년을 기점으로 다수의 전문대학들이 자율전공제를 도

입할 예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문대학 입시를 경험하고 전문대학

에 입학하여 전공과 학과를 모두 경험한 전문대학생의 인식

을 바탕으로 자율전공제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제안하고

자 한다. 이를 위해 자율전공제의 신설 과정을 고찰하고 A

전문대학의 재학생을 대상으로 관련 설문을 실시하였다. 이

후 빈도분석을 통해 연구결과를 분석하고 제언하였다. 

II. Preliminaries

1. The Origin and Evolution of the Free Major 

System

우리나라 대학의 학사구조는 일제 강점기에 형성된 것

으로 유럽형과 미국형이 혼합된 양상을 보여 왔다. 이에 

따라 학과제와 학부제라는 다른 가치의 실현을 지향하는 

혼합형의 과도기적 학사구조 체제가 대학 학사구조의 뼈

대를 이루게 되었다[6].

1980년대 국내 대학의 학사구조는 학과제를 중심으로 

운영되었다. 학과를 세분화하고 증설하여 대학원 과정에서

나 가능한 세분화된 유사한 학과들이 생겨나게 되었으며, 

학과 간 폐쇄적 운영에 따라 여러 문제가 초래되었다. 이

후 1994년 교육부가 학과통합으로의 정책 전환을 발표하

고 1995년 대학 학사 자율화 등 관련 교육법 시행령 중 개

정령 공포 이후, 대학들은 앞다투어 학부제 중심으로 전환

하였다[7]. 그러나 학부제에서 운영되는 대단위 강의의 낮

은 학습 효율, 학생들의 소속감 결여, 선후배간 유대관계 

약화, 실용적인 학문을 선호하는 경향으로 인해 기초학문 

분야와 인문학의 위축, 복잡한 학사 행정으로 인한 학생 

지도의 어려움 등 여러 가지 교육 여건이 약화되는 문제가 

야기되었다[8].

학부제 도입 이후 14~15년이 흐른, 2009년 교육과학부

가 대학 모집 단위 자율화를 허용하면서 대학들은 다시 학

과제로 돌아가려는 경향이 생겨났다. 동시에 같은 해에 국

내 대학들이 법학전문대학원을 도입하면서 학부 과정의 

법학과를 폐지하는 대신 법학과 정원을 활용하여 자율전

공 학부·학과를 만들기 시작하였다[9][10].

이 과정에서 하나의 패러다임이 정착되기도 전에 다른 

패러다임이 도입되어 과도기적이고 혼합적인 학사구조 체

제가 형성되었다. 1학년 학부대학, 기초교양교육 전담 행

정기구, 자율전공학부, 다중전공제 등 일관성 없는 학제들

이 혼재하는 양상을 보여주었다[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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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자율전공제는 1995년 한동대학교가 개교와 함

께 전면적인 자율전공제를 시행하면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본격적인 확산은 2009년 법학전문대학원 도입과 함께 이

루어졌다. 법학전문대학원이 개설된 대학들은 대부분 주요 

종합대학이나 거점국립대학이었으므로, 이러한 대학들에

서 "어느 전공학과로든 진학할 수 있다"는 자율전공제의 

매력이 학생들에게 크게 어필하면서 파급력이 증대되었다. 

이후 2024년 대학혁신지원사업에서 자율전공제에 대한 

인센티브 계획이 발표되자 대학들은 반발하는 가운데에서

도 이를 수용하면서 대학의 혁신방향을 빠르게 전환하고 

있다[3]. 이는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융합적 인재 양성과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패러다

임의 변화를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Previous Studies on the Free Major System

자율전공제는 전공을 정하지 않은 상태로 학생들을 입

학시킨 후 일정 기간동안 전공 탐색 기간을 가진 다음 전

공을 결정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교육부가 전공자율선택제

로 명명했으나 용어는 자율전공제, 자유전공학부, 자율설

계전공, 전공자율선택, 무전공제, 무전공 입학 등 매우 다

양하다. 대학마다 명칭과 운영방법도 상이하지만 전공에 

대한 학생들의 선택권을 넓히고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표

방한다는 의미에서는 동일하다[9][10]. 구체적으로는 전공 

선택에 대한 학생들의 자유로운 탐구와 고민을 통한 의사

표현의 실현이며, 학생들이 대학에 입학한 후 전공을 자유

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10-12].

일반대학의 경우 자율전공제는 학부 1학년 때 원하는 

과목을 자유롭게 수강하며 전공을 탐색한 후 2학년 때 전

공학과로 진입하는 경우가 있다[13]. 혹은 4학년까지 학교

가 허용하는 모든 수강과목을 본인 희망에 따라 자유롭게 

설계하는 경우로 나뉜다. 전자가 자율전공제라면 후자는 

자율설계전공제로 지칭될 수 있다. 자율전공제의 가장 큰 

우려는 인기 많은 전공학과로의 편중이다[12-14]. 해당 전

공을 선택하고자 하는 학생이 많은 학과는 교육과정 운영, 

학생 관리 등의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인기 없는 학과는 

미달 사태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 교육부 입장에서는 학생

들의 선택을 최대한 반영할 것을 요구했으므로 선택자가 

쏠리는 전공에서 선발을 위한 기준을 설정한다면 이러한 

기본적인 요구를 충족하지 못할 여지가 있다. 학생들 역시 

입학 시 전공학과를 바로 선택하여 진학한 학생보다 1년 

늦게 전공학과에 진학한다면 학업을 따라가는 데 대한 어

려움, 학과에 대한 낮은 소속감, 학우관계 등의 어려움을 

겪고 중도에 탈락할 것은 자명한 일이다[15-18].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전공탐색 기간인 1학년에서 필

수교양으로 선정하여 학생이 충분히 학교와 전공, 교육과

정, 자신의 흥미와 적성에 맞는 전공, 이를 위해 어떤 지식

이 필요한지 알려주어야 한다[5][10][13]. 또한 학생이 세

운 목표에 교육기관이 호응할 수 있어야 하며, 특정 전공

의 학생에게 뒤처질 수 있는 자율전공 학부·학과 학생의 

사회진출을 도와야 한다. 

반면, 자율전공제의 장점도 존재한다. 한 질적 연구에서 

무전공 입학자들은 혼란감과 부담감을 많이 느끼기도 했

지만 다양한 진로 탐색 과정을 통해 자신과 진로에 대해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고 한다[17]. 또한 학습자의 학습 동

기나 흥미를 유발하기 어려웠던 획일적인 교육을 자율전

공제가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13]. 그

리고 직업세계가 급변하는 미래에는 자신의 진로를 스스

로 개척하고 주도적으로 학습하는 역량이 요구되는데 자

율전공제를 통해 이러한 학습역량이 함양될 수 있을 것이

다[10][12][14][19][20]. 

전문대학에서는 일반대학에서 가지는 어려움과 함께 2‧

3년제 중심의 학제에서 전공탐색 기간을 몇 년으로 설정할

지에 대한 추가적인 고민도 존재한다. 또한 학생들이 전공

학과로 진학한 후에도 앞서 서술한 문제들을 보다 더 격렬

하게 겪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행연구는 문헌 및 사례조사나 정책

과 제도 제안 등에 국한되어 있다. 한 선행연구는 미국 전

문대학과 한국 일반대학의 자유선택 제도를 비교‧분석하였

다[5]. 미국의 리버럴 아츠(liberal arts) 컬리지 중 하나인 

에머스트 컬리지(Amherst college)와 서울대학교 자유전

공학부를 비교 분석한 결과, 자유교양교육에 더하여 한국

의 자유전공학부에서는 실천적 인재 양성이라는 목표를 추

구한다. 또한 한국의 교수 1인당 학생 수가 많았다. 미국은 

자유전공학부에서 사회과학, 바이오‧생명과학, 수학과, 통

계학을 더 선택하였으나, 한국에서는 경제학, 경영학, 컴퓨

터공학 순으로서 상대적으로 더 실용적인 학문을 더 많이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리버럴 아츠 컬리지는 인문, 사

회, 자연과학의 기초학문으로 구성된 학부 중심 대학을 의

미하며, 전공을 선택하는 것이 직업을 선택하는 것과 직접

적인 연관이 없다. 학부교육은 전인 교육을 추구하는 반면, 

직업적 전문성은 대학원 교육에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

라는 미국 대학 교육의 기본적인 철학 때문으로도 보인다

[21]. 한편, 다른 선행연구에서 학생들은 자율전공제를 입

학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수 3

명과 학생 4명을 면담하여, 자유전공제의 의의로서 기초 교

양교육을 강화하고 적성 및 전공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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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 전공 선택을 위한 자율성을 부여한다고 결론지었

다. 반면 제도의 도입이 인문사회학의 위기를 보여주는 것

이며, 체계적 교육과정이 부재하며, 학생관리와 상담이라는 

교수의 역할이 요구된다고 하였다. 인문사회학의 위기라고 

하는 것은 학생 충원이 인문사회계열의 어려움이 더 커져 

폐과가 진행되면 어쩔 수 없이 남는 교수들은 자유전공학

부로 흡수될 것이기 때문에 결국 인문학의 위기도 함께 보

여주는 결과라는 것이다[3][5][22].

또한 다른 선행연구에서는 문헌과 사례를 조사하였는데 

특히 자율전공 학부·학과를 10년 이상 운영해 온 2개 대학

을 비교‧분석하였다[10]. 이를 통해 자율전공 학부·학과의 

교육목표, 교육과정, 운영방법을 중심으로 운영 요소를 제

시하였다. 교육목표 요소로서 인재상, 지식‧기술‧역량을, 

교육과정으로서 공통 교양 이수, 학문에 대한 이해, 전공

설계 세미나 등을, 운영방법으로서 학과전담 지도교수, 졸

업요건 등을 제시하였다. 또 다른 선행연구에서는 국내 

국·공립대학교의 교양교육과정과 체계, 전공 탐색과 선택

의 자율성을 위한 제도를 검토하여 자율전공제의 제도적 

측면을 제언하였다[9][14]. 국·공립대학교의 대학요람, 홈

페이지 등의 자료를 조사한 결과, 전공을 정하기 전에 기

초교양 등을 수강하도록 하여 교양교육의 중요성을 제안

하였다. 한편 한 선행연구는 자율전공 학부·학과 1학년생 

10명을 대상으로 질적사례를 수행하고 주제를 범주화하여 

무전공 입학 대학생들의 경험과 삶의 의미를 파악하였다

[23]. 범주화된 주제는 ‘혼돈의 마음에서 새롭게 시작하

기’, ‘나라는 존재가 삶의 중심이 되어’, ‘관계와 소속감의 

황무지에 서서’, ‘자유롭게 전공탐색 과정에서 세상을 알

아가며’, ‘나의 현재와 미래 속에 그리는 비전’, ‘자율전공

학부의 변화와 혁신을 위하여’라는 여섯 가지 주제이다. 

일례로 ‘관계와 소속감의 황무지에 서서’는 고등학교 때까

지와는 다른 수업과 생활에서 오는 관계나 소속감의 문제

와 함께 소속전공이 없고 추후 전공학과를 선택했을 때 학

우와의 거리감에서 오는 문제 등의 인식에 관한 것이었다.

이렇듯, 선행연구는 학생들이 다양한 선택과 융합을 통

해 자유롭게 학문을 탐구할 수 있는 미국의 자율전공제의 

취지에서 비롯된 교양교육을 강조하는 연구들이 주를 이

룬다. 또한 일반대학에서 자율전공제를 도입한 체계나 제

도 중심의 고찰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실용주의 전공을 

보다 추구하는 우리나라 현실에 맞게 그리고 학생의 실제

적인 인식에 기초하여 직업교육 중심의 전문대학에서 자

율전공제를 어떻게 도입하고 실행할 것이냐에 대한 연구

를 찾기는 힘들다. 특히 자율전공제에 대한 재학생의 인식

을 분석한 한 실증적 연구는 소수에 그친다. 실제적인 수

요자인 고등학생이나 이미 입시를 경험한 대학생을 대상

으로 자율전공제에 대한 인식을 분석한 연구는 찾기 힘들

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문대학 입시를 경험하고 전문대

학에 입학하여 전공학과에 재학 중인 전문대학생의 인식

을 바탕으로 자율전공제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제안하고

자 한다.

III. Methods and Results

1. Participants

서울에 소재한 A 전문대학의 재학생을 대상으로 자율전

공 학부·학과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2023년 11월에 

약 2주간 온라인 설문을 실시하였고 192명의 응답자가 참

여하였다[24].

응답자의 계열별, 학년별, 성별 분포는 Table 1과 같다. 

학부별로는 공학·정보학부와 어문·교육학부가 동일한 응답

률로 응답자가 가장 많았으며(60명, 31.3%), 경영·사회학

부(41명, 21.4%), 예술·건강학부(16명, 8.3%), 미래융합학

부(15명, 7.8%) 순으로 나타났다. 학년별로는 1학년이 가

장 많았으며(137명, 71.4%), 다음 순으로는 2학년(53명, 

27.6%), 전공심화과정(2명, 1.0%) 순으로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학생(99명, 51.6%)과 여학생(93명, 

48.4%)이 유사한 비율로 응답하였다. 

Category Frequency
Percentage

(%)

School

School of Engineering & 

Information Science
60 31.3

School of Business and 

Social Science
41 21.4

School of Language, 

Literature and Education
60 31.3

School of Arts and Health 

Care
16 8.3

General Educaton 15 7.8

Subtotal 192 100

Academic 

Year

1 137 71.4

2 53 27.6

3 0 0

Advanced Major Program 2 1.0

Subtotal 192 100

Gender

Male 99 51.6

FeMale 93 48.4

Subtotal 192 100

Table 1. Respondent Dis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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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Methods and Tools

본 연구에서는 설문지를 1차 완성한 후, 교육공학자 3

인이 설문을 검토하고 재학생 3명에게 이해타당도를 검증

하였다. 전문가와 학생들의 의견을 토대로 설문 문항을 수

정·보완함으로써 타당도를 향상하였다.

설문 문항으로서, 자율전공 학부‧학과에 대한 인지도, 필

요성, 자율전공 학부·학과의 장‧단점, 자율전공 학부‧학과에 

대한 선택의사, 선택‧미선택 이유, 전공탐색기간, 자율전공 

학부‧학과의 희망 운영방법 및 지원사항을 조사하는 20개의 

상세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설문지의 신뢰도는 Cronbach α 

= .81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설문결과에 대해서는 

기술통계, 빈도분석 등을 실시하여 분석하였다.

3. Results

자율전공 학부‧학과를 알고 있는지에 대한 A 전문대학 

재학생의 인지도는 2.58점(SD = 1.200)으로서 낮은 걸로 

나타났다.

(n = 192)

Awareness and Necessity of free 

Majoring Programs
M SD

Awareness of Free Majoring Programs 2.58 1.200

Necessity of Free Majoring Programs 3.51 .816

Table 2. Awareness and Necessity of free Majoring 

Programs

Fig 1에서 상세히 살펴보면, 재학생들은 자율전공에 대

해 ‘들어본 적이 있지만 잘 모르겠다’로 응답한 응답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67명, 34.9%), ‘전혀 모른다

(38명, 19.8%)’, ‘들어봤고 조금은 알고 있다(38명, 

19.8%)’가 동일 응답 수로 그 뒤를 이었다. 다음 순으로 

‘어느 정도 알고 있다(35명, 18.2%)’, ‘매우 잘 알고 있다

(14명, 7.3%)’ 순이었다. 

반면, Table 2에서와 같이 자율전공 학부‧학과가 필요

한지에 대한 응답으로는 3.51(SD = .816)점으로서 평균 

이상의 수준을 보였다.

Fig. 1. Response results regarding awareness of Free 

Majoring Programs

Table 3과 같이,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율전공 학부·

학과의 장점에 대해 분석한 결과, ‘다양한 전공을 경험할 

수 있을 것 같다(M = 3.78, SD = .760)’는 항목에 대한 인

식이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는 ‘다양한 학생들과 여러 경

험을 공유할 수 있을 것 같다(M = 3.76, SD = .852)’, ‘전

공 탐색과 적성 개발에 도움이 될 것 같다(M = 3.74, SD 

= .779)’, ‘대학 입학 시 학과 선택의 어려움과 불안감이 

감소할 것 같다(M = 3.63, SD = .887)’, ‘전공 선택에 자

신감을 얻을 수 있을 것 같다(M = 3.62, SD = .814)’의 순

이었다.

(n = 192)

Advantages of Free Majoring Programs M SD

1. Helps in exploring majors and 

developing aptitude.
3.74 .779

2. Provides opportunities to experience 

various majors.
3.78 .760

3. Enables sharing diverse experiences 

with students.
3.76 .852

4. Increases confidence in choosing a 

major.
3.62 .814

5. Reduces difficulty and anxiety in 

choosing a major upon university 

admission.

3.63 .887

Table 3. Advantages of Free Majoring Programs

Table 4와 같이, 재학생들은 자율전공 학부·학과의 단

점에 대해서 ‘희망하는 전공 선택 시 경쟁이 치열할 것 같

다(M = 3.76, SD = .928)’를 가장 큰 단점으로 꼽았다. 다

음으로 ‘인기 많은 수업을 수강신청하기 어려울 것 같다(M 

= 3.67, SD = 1.012)’, ‘다양한 전공을 공부할 수 있으나 

학습의 깊이가 얕을 것 같다(M = 3.46, SD = .940)’를 선

택했다. 이 외에도 ‘전공을 탐색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치 

않을 것 같다(M = 3.17, SD = .926)’, ‘다른 학부·학과에 

비해 소속감이 낮을 것 같다(M = 3.13, SD = 1.015)’, ‘나 

스스로 교육과정을 설계하기 어려울 것 같다(M = 3.10, 

SD = .955)’, ‘희망하는 전공을 선택한 후 해당 학과에서 

적응하기 어려울 것 같다(M = 3.03, SD = .924)’ 순으로 

응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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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 192)

Disadvantages of Free Majoring Programs M SD

1. There may not be sufficient time to 

explore majors.
3.17 .926

2. Studying various majors, but the depth 

of learning might be shallow.
3.46 .940

3. It might be difficult to enroll in popular 

courses.
3.67 1.012

4. Competition could be intense when 

selecting a desired major.
3.76 .928

5. It may be challenging to adapt to the 

department after selecting a desired major.
3.03 .924

6. It may be difficult to design your own 

curriculum (self-designed major).
3.10 .955

7. A lower sense of belonging compared to 

other departments might be felt.
3.13 1.015

Table 4. Disadvantages of Free Majoring Programs

Table 5와 같이, 대학에 다시 입학하는 경우를 전제하

여, 자율전공 학부·학과를 선택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재학생들은 ‘있다’를 응답한 비율과(81명, 42.2%), 

‘잘 모르겠다’를 응답한 비율(79명, 41.1%)이 유사한 것으

로 나타났으며 ‘선택할 의사가 없다’고 응답한 학생은 

16.7%인 것으로 나타났다(32명, 16.7%). 

(n = 192)

Intent to Choose Free Majoring 

Programs
Frequency

Percentage

(%)

Yes 81 42.2

No 32 16.7

Not sure 79 41.1

Table 5. Intent to Choose Free Majoring Programs

Table 6과 같이, 자율전공 학부·학과를 선택하겠다고 

한 응답자들의 순위응답에 대해 가중치를 부여하여 분석

한 결과, ‘아직 희망하는 전공분야를 결정하지 못해서 탐

색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기 위해(79)’를 가장 많이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다양한 학문 분야를 탐구

하고 싶어서(63)’, ‘나의 적성을 좀 더 찾고 싶어서(39)’, 

‘희망학과의 경쟁률이 높아서 일단 입학한 후 희망학과에 

다시 진학하는 기회를 얻고 싶어서(32)’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의견으로는 모든 학문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서로

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보다 깊은 학습이 가능하여서라

고 응답한 의견도 있었다.

자율전공 학부·학과를 선택하지 않겠다고 한 응답자들

의 이유를 분석한 결과, Table 7과 같이 ‘전공학과·학부를 

늦게 결정할 경우 그 학과의 전공 공부를 따라가기 어려울 

것 같아서(36)’를 선택한 응답자 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

타났다. 

Reasons for Choosing Free Majoring 

Programs

Cumul

ative 

Weight

Freque

ncy

1. Because the competition rate for 

the desired department is high, I want 

to enroll first and then transfer to the 

desired department later.

32 20

2. To have time to explore because I 

have not yet decided on my desired 

field of study.

79 45

3. To explore various academic fields. 63 38

4. To better understand my own aptitude. 39 30

etc 3 2

Total 216 135

Table 6. Reasons for Choosing Free Majoring 

Programs

두 번째로는 ‘자율전공 학부·학과에서 내가 원하는 전공

학과·학부로 진입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를 이유로 선택하

였으며(24) ‘전공학과·학부를 늦게 결정할 경우 그 학과에

서의 교우관계 등 적응이 어려울 것 같아서(14)’, ‘대학 입

학 시 바로 전공을 결정하고 싶어서(7)’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주관식 응답으로는 자율전공 학부·학과가 무엇인지 

몰라서, 학우들과의 관계 형성이 어려워서라는 의견이 있

었다.

Reasons for Not Choosing Free 

Majoring Programs

Cumul

ative 

Weight

Freque

ncy

1. Because I want to decide on a major 

immediately upon university admission.
7 4

2. Because it may be difficult to enter the 

desired department or major within Free 

Majoring Programs.

24 16

3. Because it may be challenging to keep 

up with the studies of a department if the 

major is decided late.

36 22

4. Because adapting to relationships and 

other aspects of the department may be 

difficult if the major is decided late.

14 8

etc 3 2

Total 84 52

Table 7. Reasons for Not Choosing Free Majoring 

Programs

Table 8과 같이, 자율전공 학부·학과에 진학한다면 전

공을 결정하기까지 전공탐색 기간으로 얼마가 적절한지에 

대한 응답으로 ‘1년’이 적절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91

명, 47.4%). 다음으로 ‘한 학기’를 선택한 응답자 수가 많

았으며(52명, 27.1%)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좋겠다’에 대

한 응답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49명, 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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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 192)

Period of Major Exploration Frequency
Percentage

(%)

One semester 52 27.1

One year 91 47.4

No fixed period preferred 49 25.5

Table 8. Period of Major Exploration

자율전공 학부·학과에 진학할 경우 희망하는 운영 방법

을 분석한 결과, Table 9와 같이 ‘대학에 입학하여 일정 

기간 전공을 탐색한 후, 전공·학과 제한 없이 내가 원하는 

학과로 진학’을 가장 많이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02). 

두 번째로는 ‘학부에 입학하여 일정 기간 학부 내 여러 학

과들을 탐색한 후, 동일한 학부 내에서 원하는 학과로 전

공 선택’을 선택한 응답자가 많았다(139).

Method of Operating Free Majoring 

Programs

Cumul

ative 

Weight

Freque

ncy

1. Explore majors for a certain period after 

admission and transition to the desired 

department without restrictions.

202 111

2. Explore various departments within the 

school for a certain period after admission 

and choose a desired department within 

the same school.

139 90

3. Explore several sub-majors within a 

department for a certain period after 

admission and choose a desired 

sub-major within the same department.

90 64

4. Explore majors for a certain period after 

admission and design and follow a 

personalized curriculum tailored to career 

goals without being affiliated with specific 

faculties or departments

87 61

Total 518 326

Table 9. Method of Operating Free Majoring Programs

이 외에, ‘학과에 입학하여 일정 기간 학과 내 세부 전

공들을 탐색한 후, 동일한 학과 내에서 원하는 세부전공 

선택(90)’, ‘대학에 입학하여 일정 기간 전공을 탐색한 후, 

특정 학부·학과에 소속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진로에 맞는 

나만의 교육과정을 스스로 설계하여 학습하는 형태(87)’ 

순으로 응답하였다.

Table 10과 같이, 자율전공 학부·학과에서 성공적으로 

학업하기 위해서 어떤 것이 지원되기를 원하는지에 대해 

1, 2 순위로 응답한 결과에 대해 가중치를 부여하여 분석

한 결과, ‘나의 적성과 역량 탐색 프로그램(164)’이 가장 

많았다. 다음 순으로는 ‘다양한 전공 탐색 수업이나 프로

그램(156)’을 지원받기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순으로는 ‘각 직업군에 필요한 역량 및 기술 정보(110)’, 

‘희망 전공학과의 전공교수와의 상담(66)’, ‘자율전공 학

부·학과 지도교수와의 전공 결정 상담(43)’ 순으로 지원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Services for Free Majoring Programs

Cumul

ative 

Weight

Freque

ncy

1. Programs to explore personal aptitude 

and capabilities
164 96

2. Classes or programs for exploring 

various majors
156 101

3. Information on skills and competencies 

required for each career group
110 75

4. Consultations with professors of the 

desired major
66 45

5. Consultations with academic advisors 

for Free Majoring Programs
43 30

Total 539 347

Table 10. Services for Free Majoring Programs

IV. Conclusions

본 연구 결과, 전문대학 재학생의 자율전공제에 대한 인

지도 수준은 낮은 편이었다. 반면, 재학생들은 자율전공제

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평균 수준 이상으로 필요하다고 응

답했다. 자율전공제의 장점으로는 다양한 전공을 경험할 

수 있을 것 같다, 다양한 학생들과 여러 경험을 공유할 수 

있을 것 같다, 전공 탐색과 적성 개발에 도움이 될 것 같다

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반면 단점으로는 희망하는 전공 

선택 시 경쟁이 치열할 것 같다, 인기 많은 수업을 수강신

청하기 어려울 것 같다, 다양한 전공을 공부할 수 있으나 

학습의 깊이가 얕을 것 같다는 순으로 응답하였다. 

다시 말해, 자율전공제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학생들이 

많았으며, 학생들이 예상하는 장점은 다양한 전공 경험이

나 학생들과의 경험 공유, 적성 개발에 도움이 될 것 같다

는 점들을 꼽았고, 반면에 단점으로는 전공 선택 시의 치

열한 경쟁률, 수강신청의 어려움 등을 염려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일부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15-17].

한편, 자율전공제를 선택할 의사가 있는 학생과 잘 모르

겠다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이 각각 약 40% 정도로 유사했

으며 선택 의사가 없는 학생은 16.7%인 것으로 분석되었

다. 선택할 의사가 있는 학생들은 아직 희망하는 전공분야

를 결정하지 못해서 탐색해 보고 싶다는 이유가 가장 많았

으며, 선택할 의사가 없는 학생들은 전공학과나 학부를 늦

게 결정하면 그 학과의 전공 공부를 따라가기 어려울 것 

같아서가 가장 큰 이유로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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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입시와 대학에서 학업을 모두 경험한 전문대학생은 

자율전공 학부‧학과에 대한 선택 의사가 큰 것으로 보인

다. 동시에, 본인이 진학해야 할 전공에 대한 확신이 없는 

동시에 전공을 늦게 선택하는 경우 예상되는 어려움으로 

인한 두려움을 함께 갖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자율전공제의 운영 방법에 대해서는 전공 탐색 기간, 전

공 선택 범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조사하였다. 먼저 전

공을 탐색하는 기간으로는 1년이 적절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전공 선택 범위에 대해서는 전공이나 학과 제한 

없이 원하는 학과로 진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가장 선

호하였다. 학생들이 원하는 지원 프로그램으로는 ‘나의 적

성과 역량 탐색’과 ‘다양한 전공 탐색’을 위한 수업이나 프

로그램 지원을 가장 희망했다. 

학습자라는 수요자의 입장에서는 전공을 충분히 탐색하

기에 1년이 적절할지 모른다. 그러나 2·3학년의 학제를 가

지고 있는 전문대학에서 자율전공 학부·학과의 재학기간 1

년은 응답자들이 전공학과를 선택한 후에 예측하는 단점

이나 어려움과 상충한다. 자율전공 학부·학과를 1년간 운

영할 경우, 전공 탐색 시간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나 ‘희망

하는 전공학과·학부를 늦게 결정하게 되므로 그 학과의 전

공 공부를 따라가기 어려울 것 같다’라는 응답자들의 우려

를 해소하기는 어렵다. 반면에 자율전공 학부·학과를 한 

학기로 운영한다면 전공 탐색 시간이 다소 부족해질 것이

나, 학생이 선택한 전공학과에서의 학업 기간은 그만큼 늘

어날 것이다. 그러므로 전문대학의 학제를 고려했을 때 한 

학기가 현실적인 선택일 것이다. 또한 자율전공 학부‧학과

생들이 입학하기 전부터 예비대학 등을 통해 전공기초나 

선택하고자 하는 전공학과 등을 미리 조사하고 대학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검사나 상담을 일찍이 시작해야 

한다. 이는 앞서 언급한대로 우리나라의 현실에 보다 더 

적합한 선택이다. 다양한 선택과 융합을 통해 자유롭게 학

문을 탐구하기 위한 교양교육을 강조한 미국의 자율전공

제와 달리, 우리나라 전문대학에서는 집중된 직업교육 이 

요구된다. 대규모의 종합대학과 달리, 소규모의 장점을 이

용하여 전문대학에서는 자율전공 학부‧학과생에 대한 긴밀

하면서도 밀착된 진로 탐색과 관련된 관리와 지원을 일찍 

시작하는 것이 성공요인 중의 하나이다. 또한 단순한 선택

과목이나 비교과가 아닌 필수과목을 통해 전공탐색에 요

구되는 기초 교과목, 전공학과의 교수진 및 선배와의 상담

이나 멘토링 등을 필수로 시행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자율전공제는 자율전공 학부‧학과가 단독 운

영만으로 성공하기는 힘들다. 자율전공제는 다양한 분야를 

탐색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전문대학의 

교수진은 특정 전공에 특화되어 있으므로 다학문적 지도

를 제공하기 어렵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학과 간 교수진

을 공유하거나, 기존 교수진에게 융합적 사고와 멘토링 능

력을 개발할 수 있는 워크숍 등의 교육을 지속적으로 제공

해야 한다.

다음으로, 전공 선택 범위에 대해 고려해보면 특정 학부

내의 학과 중에 전공 선택하는 방법과 대학 내의 전체 학

과에서 전공 선택하는 방법이 있다. 후자는 학생들이 가장 

원하는 방법이지만, 정원, 강의실, 교수진 등을 고려했을 

때 대학 본부에서 이를 지원하기 위한 행정지원체계를 갖

추기가 쉽지는 않다. 

자율전공제의 행정지원체계 구성시 고려 사항으로는 행

정지원 전담 부서와 전담 교수진을 갖추어야 한다. 교육과

정 또는 비교과 프로그램 내에 자율전공 학부·학과 학생들

의 진로 및 전공 선택을 위한 대학 전체 학과의 전공이나 

정보를 소개하고 제공해야 한다. 자율전공 학부‧학과 교수

와의 상담뿐만 아니라 전공학과 교수와의 상담도 필수적

이며 필요할 경우 선 이수 전공 교과목 지정 등 학과 선택 

조건도 제시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학과마다 전담교원이 

필요하다. 또한 입학 전형에서 실기평가가 필요한 학과에

서는 평가 체계 구축도 고려해야 한다.

전공 선택 범위를 특정 학부로 제한하고 해당 학부 내에

서 전공학과를 선택하도록 하는 경우는 제도상의 운영 방

법이 상대적으로 용이해질 수 있다. 그러나 전문대학에서

는 학부 내의 학과 수가 상대적으로 적으므로 특정 인기 

학과에 학생들의 지원이 편중될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양질의 교원과 실습 기자재, 실습실과 강의실을 빠르게 확

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유연한 정책 실행 방안이 사

전에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이슈들을 해결하지 못할 경우 자율전공 학부·학

과에서 희망 전공을 탐색하고 결정하는 과정에서, 혹은 희

망 학과를 선택한 후에도 학과 적응이나 전공 학업 진행에 

어려움을 야기시켜 중도탈락으로 이어지는 원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자율전공제 설계 시부터 대학의 체계와 학생

들의 수요를 파악하여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체계적인 제도 마련도 중요하지만 역할을 맡은 교

직원이 얼마나 애정과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하느냐가 제

도의 성공적인 운영과 직결된다. 자율전공제를 단순히 전

공을 선택하는 시기를 늦추는 제도쯤으로 여기고 학생들

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이나 교육과정을 부실하게 운영한

다면 학생들의 고민과 자율전공제에 대해 느끼는 단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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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스란히 드러나게 되고 중도탈락율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반면에 체계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학제를 담당하고 

있는 교원이나 직원들이 노력하여 전공학과를 선택한 이

후에도 지속적으로 전공학과에 대한 적응과 성공적인 학

업을 위해 심리적으로 지원하면서 학생 관리에 최선을 다

한다면 학생들의 막연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성공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전문대학의 재학생의 인식을 중심으로 자율

전공제의 운영방안을 제안하였으며, 이는 전문대학의 자율

전공제가 기존에 운영 중인 전공과정과 잘 결합되고 학생

들의 수요에도 부응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데 기초연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전문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

의 제한점을 극복하고자 향후 일반대학을 대상으로 한 연

구나 운영모델을 제안하는 연구 등이 필요하다. 또한 자율

전공 학부‧학과를 입학한 대학생을 대상으로 전공학과를 

선택한 후의 인식 변화 등에 대해서 연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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